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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NOW] 포스텍, 물속에서 썼다 지우는 광
디스플레이 개발 外
2024.02.24 08:26

■ 포스텍은 한세광 신소재공학과 교수, 김성종 통합과정생 연구팀이 잔광 발광 입자의 독특한

광학적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구현한 기기를 개발해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에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잔광 발광 입자는 외부에서 물리적 압력을 가하면 빛이

나는 기계 발광과 빛이 사라지는 기계 소멸 특성이 있다. 연구팀은 그동안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기계 발광과 소멸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발광과 소멸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잔광 발광 입자와 두께가 매우 얇은 고분자 소재를 결합해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광

디스플레이 패치를 제작했다. 이 패치는 글씨를 써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자외선을 쬐면 새

화면으로 세팅된다. 습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수중에서도 장기간 성능이 유지된다. 연구팀은

빛이 적거나 습도가 높은 수중 환경처럼 통신이 제한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잔광 발광 입자의 기계 발광과 소멸 현상을 이용한 광 디스플레이 시스템 모식도. 포스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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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는 이나래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국제전략경영학회에서 우수전략경영연구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략 경양 분야 최대 규모 학회인 국제전략경영학회는 매년 1~2명

우수전략경영연구자를 선발해 2만5000달러의 연구과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인 연구자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다각적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연구에 초점을 맞춰왔다. 기후변화 위기가 기업의 글로벌 자산 매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과제로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 

 

■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일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난양공대, 홍콩과기대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KAIST,

포스텍을 추월했다며 과감한 정책 결단과 대학의 연구몰입환경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연구몰입환경을 갖추려면 연구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해 연구장비

운용과 관리를 일원화해 전담하는 선진국형 연구지원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았다.

대학의 재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비 증액, 연구 간접비 비율 상향 및 정률제,

일반대학진흥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의 정책 제안은 ‘세계일류대학 만들기

연구중심대학 2.0’에 실렸다. 30여 년간 KAIST 교수 생활을 하고 4년간 UNIST를 이끈 경험 등을

토대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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